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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, 국제유가 상승 영향 2위
플래스틱 4위에 고무 5위 … Dubai유 45달러면 수출 32억달러 감소

고유가 현상이 호조를 보이는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.

산업연구원이 분석한 <유가 상승의 파급효과> 보고서에 따르면, 두바이(Dubai)유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 유

가가 2005년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수출이 32억2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.

2004년 배럴당 평균 33.43달러를 기록한 유가는 최근 35%가량 급등해 45-4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

특히,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닌 중국수요 증가와 공급능력 확대 한계 등으로 장기

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.

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생산자물가도 연간 2.11%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.

제조업 가운데 석유제품이 국제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고 다음으로 화학제

품, 비금속광물제품, 플래스틱제품, 고무제품, 철강제품, 금속제품 등이 대체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

다.

신현수 연구위원은 “유가 상승은 직접적인 생산원가를 높이는 것 외에도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

소, 수요측면의 요인, 해외경쟁 여건, 가격전가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즉,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자동차, 컴퓨터,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매출이 줄고 자동차와 선박, 항공 등 원유 

의존도가 큰 업종은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.

윤우진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“유가 상승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의 흐름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으

며, 정부와 기업의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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